
일본 면방 최고경영자와의 인터뷰 ( )Ⅷ  

‘다이쇼(大正) 방적’ 노다 가즈유키(野田 和之) 사장  

–섬유중류와의 제휴로 신상품 적극개발 

2007년부터 새로운 중기경영계획을 시작한 다이쇼(大正) 방적의 노다사장

은 새로운 중기계획의 테마로 “섬유중류(纖維中流 ; midstream)와의 제휴 강화, 

상품개발 가일층(加一層) 충실화”를 내걸고 있다. 그 하나로서 5월 9일부터 

시작되는 저팬 크리에이션(Japan Creation ; JC)에는 이제까지 협력관계가 있는 

섬유중류 기업과 컬래버레이션(collaboration)으로 출품하고 있다. 개발에서도 

동사가 자랑하는 고급차별화소재를 한층 심화시켜 개발하고, 상품 다양성을 

늘림으로서 2009년에는 판매고 24억엔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전번 중기계획이 끝난 2006년도는, 상반기에는 데님 시황이 나빠, 데님용 

실은 크게 고전하였고 그 영향을 받아 약 10% 감수되었다. 다만 데님용 실

의 유통도 작년도 하반기부터 경기가 회복되는 경향을 보였다. 고급차별화사

에 관하여는 더욱 소로트화하였다. 당사의 작년 수주건수 중, 1로트의 크기가 

1곤(梱) 이하의 주문은 전체의 약 30%에 이르고 있다. 앞으로 좀 더 중량 존

(中量 zone)의 주문을 받고자 하는데, 동시에 ‘다이쇼 방적’의 브랜드 가치도 

잘 키워나가야 하므로 신중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 

전번 중기계획은 최종목표에 약간 미달된 상태로 끝났다. 당연히 잘 한 부

분과 잘못한 부분이 있다. 성공한 부분으로서는 오가닉 코튼(organic cotton) 

등에서 ‘트레이서빌리티(traceability)’가 한층 더 확립되어, 상품개발에 도움을 



주었다. 또한 고객과의 공동개발도 충실히 추진하여, 특히 고급 존(高級 

zone)에서 당사의 소재사용이 확대되었다. 

과제는 역시 소로트에 너무 비중이 걸렸고, 중량품(中量品)이 적어지므로서 

공장의 가동률을 유지하느라 고생하였다. 

새로운 중기계획 과제와 방침으로 2009년도에 판매고 24억엔을 계획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까지 계속해온 고객과의 협동형 사업을 깊이 있게 전개하

고 있다. 특히 종전에는 어패럴과의 제휴가 많았는데, 여기에 추가로 섬유중

류와의 제휴를 강화할 것이다. 그러한 사업의 하나로 2007년 5월의 JC전시회

에는 평소부터 협동해오고 있는 섬유 중류기업과 컬래버레이션으로 출품을 

하고 있다. 섬유중류기업의 우수한 기술력을 활용하여 상품의 부가가치를 더

욱 높일 것이다. 이것이 신 중기계획의 중심테마이다. 

또 하나가 상품개발이다. 2006년부터 사장직할(社長直轄)로 상품개발그룹을 

설치하였는데, 이것이 겨우 기능(機能)하기 시작하였다. 마켓 인(market-in : 소

비자의 요구를 토대로 상품을 개발 생산하는 방법) 발상으로 개발이 추진되

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오가닉 소재 등 환경을 배려한 상품, 인도의 Bengal지

방에서 생산되는 ‘벵갈라(Bengala 안료 : 산화철을 주성분으로 한 적색 안료)’ 

등에 의한 선염소재, 캐시미어 등의 수모혼(獸毛混)이나 바나나 섬유 등 식물

원료 섬유, 마다가스카르(Madagascar)면이나 새로 개발된 ‘기자(giza)87’로 뽑

은 ‘로제타미야’ 등 고급 차별화 소재 개발을 강화하고 있다. 

단괴(團塊) 세대의 대량 퇴직이 시작되었는데, 인재 확보가 중요하므로 새

로 졸업생을 채용하고 있다. 2007년도 대졸을 2명 채용하였고, 2008년도에도 

채용할 예정이다. 신규 채용시 상당히 먼 지방으로부터도 ‘다이쇼 방적에서 

신상품을 개발하고 싶다.’는 젊은이가 나타나기도 하였다. 현장의 종업원에 



대하여도 내가 사장으로 취임하였을 때 평균 연령이 50세를 넘었었는데, 현

재는 45세로 내려갔다. 순조롭게 젊어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본다. 

섬유시장 환경이 계속 변화하고 있는데, 역시 ‘소비자는 다른 사람과는 다

른 것을 갖고 싶어 한다.’고 하는데, 단괴세대는 그런 것을 살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런 뜻에서 고급소재 중심의 당사에게는 순풍이 될 

것 같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단괴 주니어가 애를 낳게 되면 ‘손자는 원기(元

氣)의 근원’이라고 하므로 의류제품에서도 베이비나 키즈 분야에서 선물 등

의 수요가 많아질 가능성이 있다. 그런 때 가장 중요시 되는 것은 건강과 안

전과 같은 것이 중요할 것이므로, 역시 오가닉 코튼 등에는 순풍이 되겠으며, 

새로운 비즈니스 찬스가 생길 것이다. 

최근 들어 국제적으로 FTA(Free Trade Agreement)나 EPA(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는데, 일반론으로는, 비즈니스 찬스가 넒

어진다고 보고 있다. 다만 다이쇼 방적은 일본내 생산 메이드 인 저팬(made-

in-Japan)의 신상품 개발을 사명으로 생각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도 섬유중류 

기업과의 제휴가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판단된다.♣ 


